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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Factors Influencing Sense of Community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during COVID-19

장희경*, 안진영**, 도영주***, 한상미****

HeeKyung Chang*, Sang-Mi Han**, Young-Joo Do***, Jin-Young Ahn****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

감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

인 129명이었으며, 자료분석방법은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이 두 번째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42.2%의 설명력

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협동

학습 태도와 비판적 사고성향을 함양할 수 있는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공감능력, 공동체 의식, 비판적 사고성향,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online collaborating 
learning attitudes,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nursing students in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during COVID-19. Data were collected from 129 nursing students. The SPSS/28.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sense of community in nursing students were online collaborating learning attitude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about 42.2%.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sense of community of nursing students in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problem-solving-centered learning method cultivating the online collaborating learning attitud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mpathy, Nursing Students, Online Collaborating Learning Attitude, 
Sense of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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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 19(COVID-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

황에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간호 교

육과 학습 현장조차도 온라인 수업환경에서 학습성과

를 성취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

하게 되었다[1]. 간호학 교과목의 상당 부분이 임상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학습 형태를 선호하는데 이는 비대면

학습환경에서도 zoom이나 google meeting과 같은 화상

회의나 가상 시뮬레이션(virtual simulation) 등의 플랫

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었다[2].

이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에 대한 간호대

학생들의 태도가 공동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학습환경에

서도 비판적 사고와 공감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간호학

교과목 본연의 목표는 지속적이므로 이들 간의 관련성

도 확인해야 한다.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

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교수 방법으로 동

료들의 능력과 공헌을 배우고 존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삶의 한 방법으로 간주된다[3]. 즉, 협동학습은

학습할 내용을 분담하여 구성원 각자 몫의 역할을 하

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주

어진 학습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교수방법으로, 간호

대학생들과 교수자가 주로 참여하게 된다.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갖게

되는 소속감, 자신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중

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공동체의 문제를 구성원들과 다

함께 해결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필요가 충족되리라 생

각하게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3]. Sadera 등[4]의 연

구에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

생들의 학습 경험, 성취, 성과 및 학습 결과 간에는 정

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성

공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확인하였으

며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도긍정적으로생각하였다[5,6]. Dawson[7]은 대학생의의

사소통 상호작용 빈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

을 통해 강한 공동체 의식을 제공할 수 있음도 확인된

바 있다[8]. 공동체 의식은 선행연구[6,9]에서 밝혔듯이

사람들이 대면하여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의 성공을 나

타내는 지표이다. Dawson[7]은 대학생의 공동체 내 상

호작용과 공동체 의식 사이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의

사소통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팀일수록 더 강한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7].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온라인 협동학습환경에서도

중요시된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공동체 의식이란 참

여자의 소속감, 정체성, 상호작용하는 그룹에 대한 애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0]. Baker와 Moyer[6]는 성실

하고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학생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온라인 학습과정에서 더 긍정적인 인

상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공감능력은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의 주관적인 경험

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지 형태로서 타인의 정서와

의미를 파악하여 그 내적 준거틀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11]. 간호대학생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거쳐 공감능력을 함양하면서 대상자와 상호작

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훈련한다

[12].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

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감능력이 필

요하다[13].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상호

작용을 통한 비판적 사고가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14]. 따라서 공동체 의

식이 고취될 때 학생들은 서로 더 자주 상호작용하게

되어 소외와 단절감을 감소시키고[15], 특히 온라인 협

동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학습 참여자

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실의 대면 학습이든 온라인 학습환경이든 학생

들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켜야 할 목적은 같다. 오히

려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들은 텍스트 기반의 자원과 의

사소통을 활용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찰이 가능하여 비

판적 사고 훈련에 더 유용하다는 보고도 있다[14]. 간호

학 학습 맥락에서 비판적 사고란 임상현장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해 대상자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율성

아래 근거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간호제

공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전체에 작동한다[16]. 선행연구

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기성찰

및 대인관계능력, 감성지능, 공동체 의식, 인간중심돌봄

역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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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온라인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선행

연구에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특히 온라인

협동학습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 또한 미흡한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방역을 위한 비대면 학

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는 요

인을 규명하여 온라인 학습환경의 간호대학생에게 공

동체 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 질높은 교육과정과 교

수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간호대

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 19 관련한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

감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에 소재한 4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비대면 학습환경

에서 협동학습의 비율이 전체 교과목의 25%를 넘는 것

으로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설명문과 동의서를 읽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연락처를 받은 뒤 답례품을 제

공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9.4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수를 확인

했을 때 유의수준(α)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크기

0.15, 예측변수 11개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필요 표본 수

는 123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33부를 배부

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대상자의 설문지 4

부를 제외한 총 129부가 최종 연구분석에 사용하여 검

정력을 유지했다고 판단된다.

3. 연구도구

1) 공동체 의식

Chavis 등[19]이 개발한 The Sense of Community

Index 2 (SCI-2)를 원저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Waltz 등[20]이 제시한 이중 번역 방법을 적용하여 확

정된 한국어 문항을 G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4명과 간

호대학생 4학년 1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

역으로 소속감(6문항), 영향력(6문항), 요구 충족(6문항),

공유된 정서적 연결(6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

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최저 11점부

터 최고 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이었다.

2)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Korkmaz[21]가 개발한 Online Cooperative Learning

Attitude(OCLA) Scale을 원저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Waltz 등[20]이 제시한 이중 번역 방법을 적용하여

확정된 한국어 문항을 G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4명과

간호대학생 4학년 1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긍정적 태도(11문항)와 부정적 태도(6문항)가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최저 12점부터 최고 60점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이었다.

3) 공감능력

Hojat과 LaNoue[22]가 개발한 의료계열 학생용 제

퍼슨 공감 척도(JSE-HPS)를 Kim과 Ahn[23]이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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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판 의료계열 학생용

제퍼슨 공감 척도(K-JSE-HP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

로 관점수용(10문항), 공감적 치료(8문항), 환자 입장에

서기(2문항)가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

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7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최저 20점부터 최

고 1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Ahn[23]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이었다.

4) 비판적 사고성향

Yoon[24]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하위영역으로 지적 열정(5문항), 신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 공정성(4문항), 건

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최저 27점부터 최고 135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24]이 개발할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0

이었다.

5)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과 성별, 학년, 종교, 전

공 만족도, 전 학기 성적 수준과 온라인 협동학습 교과

목의 비율을 묻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2년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

되었다. 네이버폼을 통해 연구 설명문과 함께 온라인

협동학습 활동 25% 이상인 학생의 선별을 위한 1차 자

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연구 설명문과 함께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동의여부를 체크

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연구의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133명으로, 2차적으로 이들에

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온라인이

나 오프라인 설문 방법의 차이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지 않고[25], 민감한 질문에 대해 온라인 설문이

더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으며[26], 신뢰도 또한 오

프라인 설문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7]. 이에

최종 수집된 설문의 답변은 129명이었으며 모두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승인번호: GIRB-A21-Y-0019)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온라인으로 배부된 설문지에 연구목적

을 기입하여 설명하고 무기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연구 관련 자료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폐

기할 것이며, 연구참여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중단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명시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온라인 설문지는 SPSS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공동체 의식,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 의식, 온라인 협

동학습 태도, 공감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공동체 의식,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

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21세’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3.17세였다. 여성이 110

명(85.3%)이었고, 4학년이 100명(77.5%)이고, 종교는 없

는 경우가 77명(59.7%)이었다. 전공에 대해 ‘만족 이상

이’ 97명(75.2%)이었으며 지난 학기 성적이 ‘중’이 96명

(74.4%), 전체 교과에서 협동학습이 활용되는 비율이

‘50-75%’가 59명(45.7%)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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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Age(years)
20-21 51(39.5%)

23.17±4.6922-23 49(38.0%)
≥24 29(22.5%)

Gender
Woman 110(85.3)
Man 19(14.7)

College year
3rd 29(22.5)
4th 100(77.5)

Religion
Yes 52(40.3%)
No 77(59.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97(75.2%)
Unsatisfied 32(24.8%)

Academic grade
High 27(20.9)
Moderate 96(74.4)
Low 6(4.7)

Percentage of
collaborative
learning

>75% 16(12.4)
50-75% 59(45.7)
25-50% 54(41.9)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9)

2. 대상자의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공동체 의식

본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점수는 문항

평균 5점 만점에 3.27±0.60점이었으며, 공감능력 점수는

문항평균 7점 만점에 5.31±0.82점으로 하위영역 중 관

점수용이 5.67±0.8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온정적 치료

5.12±1.23점, 환자입장에 서기가 4.30±1.26점 순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는 문항평균 5점 만점에 3.77±0.42

점이며, 하위영역 중 객관성 4.07±0.58점이 가장 높았으

며, 지적 공정성 4.06±0.57점, 지적 열정/호기심 3.84±

0.66점, 건전한 회의성 3.77±0.62점, 자신감 3.66±0.61점,

체계성 3.65±0.66점, 신중성 3.35±0.57점 순이었다. 공동

체 의식 점수는 문항 평균 4점 만점에 3.07±0.41점이었

으며, 하위영역 중 소속감이 3.19±0.45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영향력 3.15±0.54점, 공유된 정서적 연결 3.02±0.46

점, 요구 충족 3.02±0.46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공동체 의식

대상자의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에 차이를 보인 특성

은 종교(t=-2.00, p=.047)이며, 공감능력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전공만족도(t=-2.36, p=.020), 공동체 의식에 차

이를 보인 특성은 종교(t=-2.13, p=.034), 전공만족도

(t=2.54, p=.013)이었다(Table 3).

Variables
Range of
scale

Mean±SD

Online collaborating learning
attitude

1-5 3.27±0.60

Empathy

Perspective taking

1-7

5.67±0.84
Compassion care 5.12±1.23
Standing in the
patient’s shoes

4.30±1.26

Total 5.31±0.8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1-5

3.84±0.66

Prudence 3.35±0.57
Self-confidence 3.66±0.61
Systematicity 3.65±0.66
Intellectual
fairness

4.06±0.57

Healthy
skepticism

3.77±0.62

Objectivity 4.07±0.58
Total 3.77±0.42

Sense of
community

Membership

1-4

3.19±0.45
Influence 3.15±0.54

Shared emotional
connection

3.02±0.46

Reinforcement of
needs

2.94±0.52

Total 3.07±0.41

표 2. 대상자의온라인협동학습태도, 공감능력, 비판적사고성
향 및 공동체 의식의 정도
Table 2. Degree of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Online
Collaborating Learning Attitude,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N=129)

4. 대상자의 공동체 의식,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성

향 및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상자의 공동체 의식은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r=.58, p<.001), 공감능력(r=.25, p=.004)

및 비판적 사고성향(r=.36, p<.001)과 유의한 정적관계

에 있었다(Table 4).

5. 대상자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상관을 보이는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전 오차항들에서 자기상관이

있는지 더빈-왓슨 통계량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1.623으로 2와 근접한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 사이

에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들을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표준화 잔차를 확인한 결과 모두 ±3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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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된 독립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분산팽창

인자와 공차한계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분산팽

창인자는 1.07~1.14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공

차한계는 0.87~0.92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분석 결과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온라인 협동학습에 대한 태도(β=.43, p<.001)와

비판적 사고성향(β=.24, p=.006)으로 나타났으며(F=17.9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2.2%였다. 즉, 간호대학생은

온라인 협동학습에 대한 태도와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

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Table 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09 .36 2.97 .004

Religion(yes:1) -.06 .07 -.06 -0.92 .359
Major satisfaction
(satisfied:1)

-.01 .08 -.01 -0.22 .819

Online collaborating learning
attitude

.43 .06 .51 7.10 <.001

Empathy .08 .04 .13 1.80 .07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4 .08 .20 2.82 .006

R2=.422, Adj-R2=.398, F=17.92, p<.001

표 5. 대상자의 공동체 의식의 영향 요인
Table 5. Factors affecting Sense of Community (N=129)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

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비대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

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Variables Categories n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nse of communit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Woman 110 3.84±0.53 -0.06

(.949)
5.31±0.82 0.01

(.988)
3.75±0.42 -1.48

(.133)
2.61±0.50 -0.38

(.701)Man 19 3.85±0.36 5.31±0.85 3.90±0.40 2.66±0.38

Age

20∼21 51 3.89±0.48
0.77
(.463)

5.25±0.78
0.64
(.525)

3.70±0.47
1.35
(.262)

2.66±0.48
0.38
(.685)

22∼24 62 3.83±0.55 5.31±0.88 3.83±0.38 2.59±0.49

≥25 16 3.71±0.38 5.52±0.70 3.78±0.43 2.57±0.42

College year
3rd 29 3.76±0.56 -0.90

(.366)
5.34±0.89 0.23

(.814)
3.71±0.44 -0.81

(415)
2.50±0.45 -1.51

(.131)4th 100 3.86±0.49 5.30±0.80 3.78±0.42 2.65±0.48

Religion
Yes 52 3.73±0.47 -2.00

(.047)
5.24±0.82 -0.80

(.421)
3.75±0.45 -0.44

(.658)
2.51±0.50 -2.13

(.034)No 77 3.91±0.52 5.36±0.82 3.78±0.40 2.69±0.4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97 3.88±0.54 1.98
(.051)

5.41±0.85 2.36
(.020)

3.79±0.42 1.22
(.223)

2.67±0.50 2.54
(.013)Unsatisfied 32 3.71±0.37 5.02±0.66 3.69±0.44 2.46±0.36

Academic
grade

High 27 3.86±0.52
0.07
(.932)

5.29±0.86
0.15
(.854)

3.71±0.41
0.71
(.489)

2.71±0.51
1.27
(.284)

Moderate 96 3.84±0.51 5.33±0.78 3.79±0.42 2.61±0.47

Low 6 3.77±0.47 5.14±1.27 3.64±0.52 2.39±0.31

% of
collaborating
learning

>75% 16 3.70±0.56
0.81
(.447)

4.91±0.60
2.24
(.110)

3.76±0.32
0.61
(545)

2.54±0.66
0.48
(.620)

50<-75% 59 3.83±0.53 5.38±0.87 3.81±0.48 2.66±0.47

25<-50% 54 3.89±0.46 5.36±0.79 3.72±0.38 2.60±0.4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및 공동체 의식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Online Collaborating Learning,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9)

Variables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nse of
community

r(p) r(p) r(p) r(p)
Online

cooperation
attitude

1

Empathy
.11
(.207)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3
(.007)

.29
(<.001)

1

Sense of
community

.58
(<.001)

.25
(.004)

.36
(<.001)

1

표 4. 대상자의공동체의식, 공감능력, 비판적사고성향및온라
인 협동학습 태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Empath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N=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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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협동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의 공동체 의식 점수는 문항 평균 4점 만점에 3.07±0.41

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평균 2.6±0.49점, 의대학생과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평균 2.44±0.63점이었던

것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대상자는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부터 온라인 수업 환경이 보편적이라 대

면 경험에서 공동체 의식을 쌓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

었던 대상자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코로나 19 대

유행 전에 대면수업과 실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생겨

날 기회를 이미 경험하였기에 다른 선행연구대상자들

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는 온라인 학습 정도의 차이와 학습몰입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변화 양상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체 의식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 공감, 비판적 사고성향이 공동체 의식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가상 실습 수업 후 간호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13]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적극적 경청과 공감을 증진시킨

것이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긍정적 작용을 했다는 결과와

연결된다.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이 된 공동체에 연대감

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상호 호혜적 태도를 갖추는 것으

로[3], 타인의 입장에서 그 느낌과 정서를 공유하고 생

각과 반응을 이해하는 공감은 간호사의 핵심 역량이면

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깊다[30]. Oh[31]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공

감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32]은 시뮬레이션 수업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

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 이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도 상호작용을 촉진하

는 교수법을 통해 공감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가능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과 공감을 다루는 선행연구 대부

분이 의사소통의 기능을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

행된 점[13,27,28]과 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에 공감이

영향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인 것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 방법을 이용해 의사소통

과 관련한 다른 변수들을 통한 간접효과나 매개효과와

같은 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공동체 의식에 영향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온라인 협동학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공

동체 의식이 높았으며, 대상자의 공동체 의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라인 협동학습에 대한 태

도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협동학습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습 경험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환경에서도 상당 수

준의 공동체 의식의 고취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상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

생의 기술, 공동체 의식 및 신뢰(rapport)를 조사한

Cantey 등[13]은 가상 실습 환경에서도 교육자가 충분

히 개입하여 서로의 대화를 북돋고 학습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화하는 경우 학생들은 친밀감 형성

과 공동체 의식 구축 등과 같이 온라인 협동학습 경험

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온라인 협동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관점을 경청하면서 유

대감 형성을 경험하였으며, 소그룹 토론과 대화형 협동

학습이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13]. 이는 원격의료환경을 포함한 다

양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교수자의 대인관계기술과

의사소통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Ahlstrom과 Holmberg[33]는 대화형 교수법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주제에 대한 관심 유지에 도움

이 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Oluwajana 등[34]은 학생과

교육자 간의 상호작용 수준이 학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에 공감과 교감에 초점을 맞

추고 교육자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대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미

치는 두 번째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이었다. Arend

[14]는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생들이 텍스트 기반의

자원과 의사소통을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성찰을 하게

되어 효율적으로 비판적 사고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였

다. 교수학습방법의 유형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온라

인으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수행하면, 분야별 기술, 팀활동 기술 및 정보기술의 유

창한 활용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35].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교과서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PBL의 필수 기능인 자기주도

적학습을도모할수있을것이며이를통해비판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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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연구의 일반화와 영향요인

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학습환경이라는 맥락

을 고려한 변수들, 즉 학습몰입이나 교수실재감[36,37],

학습동기[38] 등을 추가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결과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와 비판적 사고성

향이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학

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온

라인 협동학습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략과 기

술 개발이 필요하며,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키기 위

한 교수자의 상호작용과 실재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간호 교육은 일정 부분 온라

인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와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대학

생의 온라인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임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 관련한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온라인

협동학습 태도와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대학생의 온

라인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이들 변수는 공동체 의식을 약 4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정 지역의 간호대학생 일부를 편의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온라인 학습환

경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변수들 간의 간접효

과나 매개효과와 같은 경로를 밝히는 후속 연구를 제언

하며, 셋째,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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